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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定煥の翻訳作品研究 : 〈耳の聞こえない家鴨〉
と〈プルノリ〉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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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オリニ（어린이）』（開闢社，1923.3-35.3,	 通巻 122 号）は 1923 年 3 月 20 日に創刊
号を出版して以来、日帝強占期の 1935 年 3 月まで 122 号が発刊された児童文芸雑
誌である。日帝強占期に発行され、韓国児童文学の近代を開いた重要な児童媒体で
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れまで雑誌の実物は欠号が多く、研究の進展を遅らせた。
現在まで二回影印本（一次 1976 年ポソン社影印本、二次 2015 年ソミョン出版社影
印本）が出て、ある程度研究に必要な全貌が揃うようになった。ポソン社の影印本
を基準に実行された既存の研究を補強させていく持続的な研究が要求される。






























3	 이재철「한일아동문학의 비교연구 1」『국문학논집』14 집 단국대학교출판부 ,	1994.：	
大竹聖美『근대 한일 아동문화 교육 관계사 연구（1895-1945）』연세대박사학위 
논문 ,	2002.
4	 이상금『소파 방정환의 생애 사랑의 선물』한림출판사 ,	2005.	:		염희경『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연구』	 인하대박사학위논문 ,	 	 2007.：장정희『방정환 문학연구 : 
‘소년소설’의 장르의식과 서사전략을	중심으로』고려대박사학위논문 ,	2013.
5	 이정현『方定煥の飜譯童話硏究:＜サランエソンムル（사랑의선물）>を中心に』大阪大
学博士学位論文、2008.
6	 김영순「일본동화장르의 변화과정과 한국으로의 수용 : 일본아동문학사 속에서의 
흐름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4』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	 2009,	 pp.31-
65.



























7	 방정환「새로		開拓되는 ‘	童話 ’ 에	關하야 : 特히		少年以外의	一般큰이에게 :」『개벽』	
4 권 1 호  개벽사 ,	1923,	p.23.



































































12	 齋藤佐次郎	 著・宮崎芳彦	 篇『斎藤佐次郎　兒童文學史』金の星社、1996、pp.32-
34.
13	 前掲書、p.102.






























15	 長沙洞一讀者「方定煥氏尾行記」『어린이』제 3 권 11 호 개벽사 ,	1925.11,	p.57.
16	 上笙一郎『日本の童画家たち』平凡社、2006、p.51.
17	 同書、pp.52-53.


























18	 齋藤佐次郎「通信」『金の船』創刊号 1919.11. キンノツノ社、p.80.
19	 同上 .





























































03_張晟喜_16号.indd   43 2019/03/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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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号、1921.5）と発表されていたが、再び『オリニ』第 3巻 5号（1925.5）に掲載	
された。『天道教会月報』の時には「牧星（モッソン）」というペンネームで〈童
話リヤギ、二つ（동화 리약이 , 두 조각）〉という大きなタイトルの下で、〈耳の























24	 朴賢洙「잡지 미디어로서 < 어린이 > 의  성격과 의미」『대동문화연구 50 집』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	2005,	p.267 쪽 .	：	염희경	前掲論文 ,	p.168	.
25	 방정환〈동화 왕자와 제비〉『천도교회월1보26 호』개벽사 ,	1921,	pp.95-103.
26	 牧星〈동화 리약이 , 두 조각〉『천도교회월1보29호』개벽사 ,	1921,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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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線は筆者）
　ここで①の「体が閉じ込められていたために書けず」というのは 1921 年 2月、
東京で発生したミン・ウォンシク暗殺事件の容疑者として逮捕され、数十日間、
獄中に閉じ込められていたこと 27 を言っている。また、「学校の事」は 4月に
予定された東洋大学の聴講に関する諸準備によることと思われる。28『天道教




















28	 仲村修	 ｢方定煥硏究序論 : 東京時代を中心に｣『靑丘學術論集』14 集	 韓國文化硏究
振興財團、1999、p.102.	 仲村修が東洋大学に方定煥の聴講生としての記録を問い合
わせた結果、「方定煥は 1921 年 4 月 9 日に、専門学部文化学科に ' 聴講生として ' 入
学 " したという返信を受けた。」





















30	 牧星〈귀먹은 , 집오리〉『천도교회월보129호』개벽사 ,	1921,	pp.93-94.
 　넓다란 련못에 하 - 얏코 어엽븐 집오리 두 마리가 길니우고 잇셧슴니다 . 두 
마리가 모다 숫컷이고 모양도 쌍동이 갓치 똑갓힛슴니다 . 그 즁에 한 머리는 
불상하게 귀가 먹어셔 사람의 소래를 잘 알아듯지 못하건만은 다른 한 놈은 귀가 
몹시 밝아셔 사람들이 가는 소래로 소근거리는 소래까지 잘 알아드르면셔도 귀 
먹은 오리를 잘 보아쥬지 아니하고 늘 속히기만 하여 왓슴니다 . 
 　매일 세차례식 쥬인집 아해가 련못가에 나아와셔 땅우에 먹을 것을 줌니다 . 
그때마다 귀 밝은 오리가 『사람이  멕이를 쥴때에 잘못 어릿어릿하다가는 
잡히기가 쉬우닛가 내가 먼져가셔 사람들의 소래를 들어 보아셔 위험하지 안커든 
불늘것이니 그때에 오라』고 속히고 제가 먼져가셔 실토록 먹은 후에 겨 - 우 
귀먹어리를 불너셔 남어지를 먹게 하엿슴니다 . 그래도 귀먹어리 오리는 속는쥴은 
모르고 대단히 친한 동무로만 밋고 날마다 찍걱지만 먹고 잇셧슴니다 . 그런쥴은 
모르고 쥬인집 아해는 잡힐쥴만 알고 잇는 귀먹어리를 『져 오리는 왼일인지 길이 
들지를 안는다고』생각하고 잇셧슴니다 .
























	 　그 밤에 련못가에서 끼룩끼룩하고 괴롭게 오리가 우는 소래가 나는고로 
쥬인과 그 아해가 뛰여가 보닛가 오리 한 머리가 집에 드러가지도 안코 
련못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야 죽어 잡바져 잇셧슴니다 . 『에에 족졉이에게 
물녀죽엇고나 ...... 그러나 맛침 발에 헌겁 업는 길 안든 오리엿다 .』하고 
쥬인이 말하닛가 아해가 오리집을 드려다 보고나셔 『아버지 이 오리에도 헌겁이 
업슴니다 .』하엿슴니다 . 귀 밝은 놈이 여러 번 귀먹어리를 쥭게 하려하엿스나 
결국에 제가 죽엇슴니다 .




























































37	 牧星「童話를 쓰기	 前에 어린애기르는父兄과	 敎師에게」『천도교회월보』개벽사 ,	
1921,	pp.93-94.
38	 장정희	 前掲論文 ,	 p.192-203.：	 염희경『소파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경진출판 ,	
2014,	pp.	481-512.





常に幅広かったといえる。『オリニ』には「写真小説〈ヨンホの事情 : 영호의 
















































41	 夢見草「소년애화 불노리」『어린이』2 권 9 호 개벽사 ,	1924,	p.23.
	 　몃해 전 일인지 그것은 니저버렷슴니다 .
	 　보영이는 그때 닐곱살이엿난대 늙으신 하라버지 ( 祖父 ) 를 딸아 처음으로 
서울구경을 하고 나려왓슴니다 . 하도 멀고 깁흔 시골이라 오고 갈 적에 말을 타고 
산을 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강을 건느기도 하고 긔차를 타도 가기도 하야 환갑을 
지나신 한아버지는 집에 도라오는 즉시로 몸살 ( 病 ) 이 나실 지경이것만은 어린 
보영이는 서울 갓다 온 자랑과 깃븜이 갓득하야 긔운이 싕싕하엿슴니다 .
	 　보영이가 서울가서 보고 온 것은 모도다 훌륭하고 자미잇는 것뿐이엿슴니다 . 
집채만한 뎐차가 다라나는 것이던지 수통에서 물이 쏘다저나오는 것이던지 
뎐긔불이 저절로 환하게 켜지는 것이던지 모도다 신통한 것이엿고 동물원에 
호랑이와 사자와 온갖 짐승이 잇는 것이던지 커―다란 강 ( 江 )	우에 쇠다리가 노인 
것이던지 모도다 신긔하고 굉장스런 구경이엿섯슴니다 .	






















































	 　서늘한 강 캄캄한 한울에 !! 쾅 소리를 내이고 올너가서 오색 ( 五色 ) 별이 
좌르륵 헤여지기도 하고 별똥이 떠러지듯이 주르륵 흘러나리기도 하고 버들가지 
가티 어렵브게 느러지는 오색 불줄이 빩앗타가 프르러지고 프르럿다가 
노래 ( 黃 ) 저가지고는 어두운 속에 살그머니 살어저가는 것이 어린 보영이에게는 
견댈 수 업시 자미스럽고 또 신긔한 요술이엿슴니다 .	











































　어린 보영이는 붓들녀간지 여러　날만에 먼―도회지 ( 都會地 ) 로 끌녀가서 그 곳 
재판소에서 재판을 밧게 되엿슴니다 .
	 　사람을 죽이고 잡혀온 사람 , 도적질하고 잡혀온 도적놈들의 재판이 끗난 뒤에 
재판장의 압헤　나와선 사람은 어린 보영이엿슴니다 .
	 　재판소에 구경온 사람들까지 눈이 둥글해젓고 재판장도 눈이 둥글해젓슴니다 .
	 　재판장은 속으로 몹시 측은하게 생각하엿슴니다 .
	 　『너는 엇재서 너의 집에 불을 노앗느냐』하고 재판장이 나려다보고 물엇슴니다 .
	 　『네 - 저는 불노리를 보고 십어서 못 견뎃서요 . 불노리를 보려고 람포불을 들고 
뒷겻헤가서……』하면서 어린 보영이의 말소리는 벌서 울음으로 변하엿슴니다 . 
　구경군들 섯는데서는 훌적어리며 우는 소리가 낫슴니다 . 재판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엿슴니다 . 아니 우는 사람이 업섯슴니다 .
	 　그러나 그때의 법률은 아조 어린 아해라도 죄만 되면 중역을 하는 
법이엿슴니다 . 긔어코 어린 보영이는 불논 죄로 일년 중역을 하게 되여서 어린 
몸이 차듸찬 감옥 속에 갓치게 되엿슴니다 . 감옥 속에는 동모도 업고 아모 것도 
업섯슴니다 . 갓금 갓금 먼―데서 옷을 지여 가지고 차저 오시는 어머니를 맛나는 
것 밧게 아모도 업섯슴니다 .
	 　그러나 그러나 그　해　겨울 눈이 오실 때 어린 보영이는 어둡고 치운 감옥 
속에서 병이 나서 죽어버렷슴니다 .	




か。」( 開城池町	 金于石 )；『어린이』제 2 권 11 호 (1924.11.9.)「ポヨンがそんなにま	
で慕い焦がれたプルノリのお話を読んでいて泣きました。」( 嬰津郡	 龍泉面	 辰星校	
金正煥 )

























47	 김현철「일제강점기에 있어서의 소년불량화 담론의 형성」『한국교육사회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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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Bang Jeong-Hwan's translated work
-Focuced on Deaf duck and Fireworks-
PARK Jong-Jin
This study examines original scripts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sentences in the translated scripts of two literary works translated by Bang 
Jung-Hwan, Deaf duck and Fireworks. Both literary works were originally 
published in Kinnohune, children's literary magazine, under the genre category 
of 'children's story ( 童話 )'. 
In the 1920s, the Japanese children's literary magazines were published 
to provide artistic children's stories and children's songs. Bang Jeong-Hwan, 
who observed 'the golden age of the children's literary magazines' in Japan, is 
assumed to take consideration of those magazines upon his establishment of 
Eorini. Among the Japanese magazines, it is clear to see a connection between 
Kinnohune and Eorini. 
Although the term and the concept of the 「童話」 came from Japan, there 
was no distinctive feature in the concept of the 'children's story' Japan, in the 
1920s, that distinguished it from 'Otogibanasi' the folk tales. Bang Jeong-Hwan 
translated and introduced Dowa「聾の家鴨」as Dong hwa Deaf duck, and 
Dowa Hanabi into boyhood novel ( 少年哀話 ) Fireworks. Through the different 
categorized of literary works by the length, contents, and structure of a story that 
were originally categorized under the widely comprehended genre of 'children's 
story'. It seems to be an intention to re-contextualize the genre by the classified 
level of stories to provide literary amusement to various targets of the readers.
Key word: Bang Jeong-Hwan,  Eorini,  Kinnohune,  Kinnohoshi,  Deaf duck, 
fir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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